
2018 국어는 흐른다 정오표

 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내용이 잘못된 부분과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으로 나누었어요. 

1. 내용이 잘못된 부분

1) p39  글고 -> 글을 다 읽고 
2) p74 마지막   ‘복함음의 구조’와 ‘부분음들의 진동수’란 두 요소 
  -> ‘부분음들의 진동수’와 ‘상대적 세기’란 두 요소
3) p163 설명의 둘째 단락 ‘의중의 의미’ -> ‘이중의 의미’
4) p167 지문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
        시간적? 공간적 -> 시간적·공간적.  
5) p171 <21번 실전 풀이1>    
     � 음악에서 베토벤이 ~ 느낄 수 있었어. (다른 지문의 선지가 들어갔습니다.)
     ->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  
        하다고 보았다. 
6 p258. 중보 제재 -> 중복 제재

7) p304. 31번 문제의 선택지가 30번과 중복되었습니다. 
  31번 선택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<그림>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.

② <그림>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.

③ <그림>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.

④ <그림>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.

⑤ <그림>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.



2. 맞춤법이 틀린 부분

1) 의존명사 ‘대로’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. 
   예상한대로 -> 예상한 대로 : p161, p205에서 두 부분, p244, p245
   나머지 부분의 ‘예상한 대로’는 정확하게 표기되었습니다. 

2) 전체 수정 과정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의 ‘예요’를 ‘에요’로 잘못 바꾸는 실수가 있
었습니다. 고치실 때 글자 수가 작아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교재를 공
부하시며 ‘에요’가 보이면 ‘예요’로 바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ㅠ ‘이에요’, ‘거예
요’, ‘예요’는 정확하게 표기되었습니다. 수정이 필요한 ‘에요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
  <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‘이에요’나 ‘예요’(‘이에요’의 준말)가 옵니다.>

   마찬가지에요. -> 마찬가지예요
   정의에요 -> 정의예요. 
   구조에요 -> 구조예요.
   표시에요 -> 표시예요.
   단계에요 -> 단계예요.
   보기에요 -> 보기예요.
   구분하기에요 -> 구분하기예요.
   정도에요 -> 정도예요.
   
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더 좋은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
  


